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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은 유인촌의 입을 빌어 변명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0일 저녁 정부대변인의 자격으로 발표한 대국민 호소

문은 내란범죄를 옹호하고,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국정혼란의 원인으로 보는 적반하장

의 궤변이다.

2. 유인촌은 호소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20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

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하고 현 국정혼란

의 원인이 마치 국회나 국민의 저항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바로 1주일 전인 12. 

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내용과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

포하면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

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며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다. 더욱이 유인촌이 호소문을 통해 탄핵 자제를 요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 내란공범으로 긴급체포됐다. 윤석열과 유인촌의 상황인식이 얼

마나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3. 문체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6조에 따라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하고 문체부장관은 정부대변인이 된다. 하지만 국정홍보, 정부 발표의 최종

적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이쯤이면 유인촌의 호소문은 사실상 윤석열의 지시를 받

아 시행한 ‘대국민 변명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이름만 호소문이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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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괴의 뻔뻔하기 그지없는 자기변명이자 탄핵 찬성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비열한 책

동이다. 윤석열은 대국민 호소라는 자기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앵무새를 자처한 유인촌은 즉각 사퇴하라.

2024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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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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